
68	 리 아 호나

로리 풀러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항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클래런스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알록달록한 집과 상점들 앞을 흐르는 

물 위에는 배들이 떠 있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은 궁전과 저택, 그리고 

공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클래런스의 고향인 미국 유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클래런스는 어린 

시절 달리기 경주를 하던, 먼지 자욱한 

거리를 마음속에 그려 보았어요. 이제 

클래런스는 미국 육상팀의 일원이었고, 

내일은 중요한 경기에서 덴마크의 유명한 

육상 선수와 겨루게 되어 있었죠.

차는 교회 모임이 한창인 작은 예배당 

클래런스 VS.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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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님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거든요.” 

그 선교사는 교리와 성약 89편을 

펼쳤어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읽어 

주었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20절)

클래런스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클래런스는 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항상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기려면 

연습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어야 했죠. 

클래런스는 교회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일 경기에 교회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테니까.”

다음 날 저녁 클래런스가 경기 

앞에 멈췄어요.

클래런스가 예배당 뒤쪽에 살짝 

들어가 앉았을 때, 연단에 앉아 있던 

한 선교사가 다음날 경기를 다룬 

뉴스 기사에 나왔던 클래런스를 

알아보았어요. 지부 회장님은 

클래런스에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클래런스가 방문한 이유를 말하고 

나자 한 소년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물었어요. “덴마크 챔피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클래런스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덴마크 선수는 실제로 그해 

1,600m 경기에서 기록이 더 좋았어요.

“당연하죠.” 클래런스가 대답하기 

전에 한 선교사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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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몸을 풀다 위를 올려다보니 두 

명의 선교사와 열일곱 명의 소년들이 

보였어요. 다들 정말로 온 거예요!

소년들과 함께 다가온 선교사가 

클래런스에게 속삭였어요. “젖먹던 

힘까지 내서 달리세요. 꼭 이기셔야 

해요.” 소년들 대부분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 

참된지를 보려고 친구들을 따라온 

것이었어요.

클래런스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 

경기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클래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위해 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클래런스는 

경기에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지만, 기도하기 

좋은 빈방을 찾아서 기도해 보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어요. 제발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클래런스는 출발선으로 걸어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어요.

그날 저녁은 비가 와서 땅이 

질퍽질퍽했어요. 경기를 시작한 

클래런스는 이번이 전에 수없이 달려 

본 다른 1,600m 경기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경기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덴마크 챔피언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바퀴를 마친 클래런스는 

갑자기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클래런스는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좀 

더 빨리 달렸는데도 여전히 힘들지 

않았어요. 결국 클래런스는 덴마크 

챔피언을 앞질렀고 계속해서 빨리 

달렸어요.

모퉁이를 돌 때 코치님이 소리쳤어요. 

“속도를 낮춰! 그렇게 뛰다간 결승선까지 

갈 수 없어!” 하지만 클래런스는 계속 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승선에 

들어와 보니 클래런스는 덴마크 

챔피언보다 46m나 앞질러 있었어요. 

클래런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참되기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

클래런스의 선택
클래런스	에프	로빈슨은	1948년	하계	

올림픽에	나갔고	훌륭한	대학교	육상	

코치가	되었어요.	클래런스는	어렸을	

때	항상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그렇다	해도	

자신이	모든	경기에서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합당하며	신앙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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